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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ways to help reduce adolescents'  academic stress by exploring the influences

of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and family strengths on academic stress.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445 middle 

school students living in Gwangju. Data were collected from self-report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with SPSS 23.0 

program.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provision of learning option, democratic rules, encouragement of academic 

progress) and academic stres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cademic stress depending on school year,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The family strengths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or school year. The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provision of learning option, democratic rules, pursuit of adequate performance, academic information, 

total), family strengths, and academic stres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economic status. 

Second, the adolescents' academic stress was influenced by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encouragement of academic

progress, democratic rules, pursuit of adequate performance) and family strengths. Approximately 30 percent of the 

adolescents' academic stress was explained by these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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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2017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 

13～19세 청소년의 50.5%가 경중도의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있

었고(Statistics Korea, 2017),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는 공부에 

대한 부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Cho, 2005; 

Statistics Korea, 2014).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다른 문화권의 청

소년들과 비교해서도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난

다.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의 청소년들을 비교한 연구에서 한국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빈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으며, 스트

레스의 주요 원인은 학업문제였다(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0).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오늘날의 청소년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기대와 요구를 받고, 이는 과중한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이른 시기부터 부모의 과도

한 교육열과 입시경쟁에 내몰리는데, 학업의 중요성은 청소년 

시기 내내 강조됨으로써 학업스트레스가 만성적인 정신건강 문

제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대두된다(M. Kim, 2016). 청

소년기의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성적을 비관한 청소년의 자살, 

가출, 음주, 흡연 등 청소년 일탈행동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Moon, 2006), 우울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해(M. Kim, 

2016; Yoon, 2013) 학업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일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과제이다.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소진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만

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자극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학

업이나 일의 동기를 높여주거나 수행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

를 가져와 학업에 충분히 만족스럽게 집중하는 상태로 이끌 수

도 있다(H. Kim, 2016). 학업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면 학업

스트레스를 겪더라도 안녕감을 유지하거나 혹은 학업스트레스

로 인한 악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해 볼 필

요가 있는 것이다(Cho, 2014).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경우라 하더라도 부모가 어떠한 지원을 

제공하는가에 따라 학업스트레스가 감소될 수 있고, 학업스트

레스로 인한 부적응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A. Han, 2013). 여

성의 활발한 사회 활동과 더불어 양육과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

해 자녀를 많이 낳지 않게 되면서 자녀에게 쏟는 부모의 기대와 

관심이 더욱 집중되었고(Lee, 2014) 이러한 관심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반된 견해들이 보고된다. Choi와 

Lee(2003), Han(2016), Park(2008)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학업

에 지나친 관여 혹은 성적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되면, 학업 및 

시험관련 스트레스 뿐 아니라 우울, 시험불안, 무력감과 같은 

정서적 문제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반면, 부모의 적절한 학습관

여 행동은 많은 학습량과 진로선택 등으로 인해 학업스트레스

가 많아진 청소년들이 부모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더욱 안정

적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게 한다(H. Kim, 2016). 또한, 학습에 

대한 이해도와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등 자녀의 학업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거나 지지하는 경우, 자녀의 스트레스 요

인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Kerr & Stattin, 2000; Kim & 

Kim, 2009; Spera, 2006).

  학습관여란 부모의 다양한 양육활동 중에서 자녀의 학습과 

관련하여 조력하고 행사하는 모든 행위로, 부모의 학습관여 행

동은 자녀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에서 부모의 교육적 활동

과 참여를 의미한다. 부모는 주교육자로서 자녀들이 공부하는 

태도와 방식 및 학교와 학습에 대한 가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녀의 초기 학업성취는 앞으로의 학습에 대한 태도 및 

유능감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동기 및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간접적이고 심리적인 지원을 넘어 직접적인 관여

를 통해 자녀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고자 한다(Yoon & Hong, 

2006). 그러나 바람직하지 않은 부모의 학습관여는 심리적인 압

력으로 작용하여 자녀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

고 자아존중감이 결여되며 부모에게 의존적인 학습 태도를 보

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가정은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이며 건강한 가정

은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기본적인 안정감을 준다. 아동

기를 거쳐 청소년기 동안에도 학교와 또래집단의 영향력은 크

지만, 가정은 여전히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환경요인이다. 가정

환경은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Moon, 2005). 이

처럼 가정은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인 공간이므로(Curran, 1983; Walsh, 1993) 청

소년의 스트레스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요인이

다. 가족의 건강성은 청소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청소년의 대처행동과도 관련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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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가정에서 부모와의 갈등과 대화 부족은 청소년의 스트레

스 유발요인으로 작용하나(Lim, 2004) 높은 가족건강성은 청소

년들의 행복감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 오는 스

트레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할 수 있

도록 해 주므로(Na, 2013)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업스트레

스 관련 가족 요인으로 가족건강성에 주목하였다. 

  그동안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

한 연구는 대체로 많이 수행되었으나 부모의 학습관여와 관련

한 연구(Jung, 2009; H. Kim, 2016; Lee, 2014)는 비교적 소수

에 불과하며, 부모의 학습관여와 가족건강성, 학업스트레스를 

통합적으로 살펴 본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부모의 학습관여는 학업의 양과 중요도가 높아지는 청소년 자

녀에게는 학업과 관련한 주요한 요인이며 가족과의 관계는 청

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가깝고도 강력한 환경이므

로 이들 변인을 중심으로 학업스트레스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선행연구에

서 부모의 학습관여, 가족건강성, 학업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일반적 특성(성별, 학년, 생활수준)에 따라 부모

의 학습관여와 가족건강성, 학업스트레스가 어떠한 차이가 있

는지 살펴보고, 부모의 학습관여와 가족건강성이 청소년의 학

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학업스트

레스를 낮추는데 필요한 요소를 찾아내어 청소년이 더욱 행복

해지는 방향을 모색하고, 가정과 교육에 관련 기초 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성별, 학년, 생활수준)에 따라 청소년이 인

식한 부모의 학습관여(학습선택권 부여, 민주적 규칙 제공, 적

정한 성과 추구, 학업진보 격려, 학업정보 제공), 가족건강성, 학

업스트레스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학습관여(학습선택권 부여, 

민주적 규칙 제공, 적정한 성과 추구, 학업진보 격려, 학업정보 

제공)와 가족건강성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

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학습관여

  인간은 타고난 유전과 기질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서 성장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처음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조력

자이자 애정의 관계이며, 자녀는 부모의 행동에 영향을 받고 성

장의 시기를 거친다. 부모가 학습에 관여하는 방법은 개인차가 

있는데 다수의 부모들은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변화하는 학습

관여의 유형을 보인다. Yoon(2005)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의 성적 향상을 위해 학습에 몰두 할 수 있도록 격

려하는 부모의 모든 행동을 부모의 학습관여로 정의하였고 

Kim(2001)은 부모가 자녀의 학업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긍정적 

지지, 학습압박, 부모의 학습참여, 부모의 주도적 학습 환경 조

성, 학업성취 압력, 학습 성과에 대한 기대, 학습에 대한 조력 

등의 행동을 포함하여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

의 학력 향상을 위해 행사하는 모든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부모의 학습관여 변인은 학업성취에 대한 압력, 학습 결과에 

대한 기대, 학습에 대한 조력, 자율성의 허용 정도, 가정에서의 

학습습관 통제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Seo, Sung, & Jin, 2008). 부모의 학

습관여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연구(Tayler & Lopez, 2005)에 의하면 학업성취

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자녀의 학업수행능력은 서로 연관되며, 

학생들의 학업 수행은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높은 열망에서 증

진된다고 하였다(Crosnoe, 2004). Mun과 Kim(2003)도 초,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학습관여와 자녀의 학업

성취도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으며, 특히 가정 중심 학습지원 

행동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부모가 자녀의 학습과정에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보이는 경우 자녀의 학업성취 및 학습내

용에 대한 이해도가 함께 올라가기도 하나, 부모가 개입한 만큼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의 상승과 함께 자녀의 시험에 대한 스트

레스 수준은 더 높아지는 부정적인 측면이 발생하기도 한다

(Kim & Kim, 2009). 부모의 부정적인 학습관여 요인인 부모의 

압박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갖는 교육적 관심이나 압력 수준

을 뜻하는 것으로(Park, 1996), 학업성취, 석차, 가정학습,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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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시험 준비 등에 대한 기대심리인데, 부모의 기대 심리가 

클수록 자녀는 부모의 기대를 압력으로 인식하게 된다. 즉, 자

녀는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대해 부모로부터 높은 기대나 압력

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면 부모의 학습관여는 목적을 달성하

는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동기, 흥

미, 태도, 가치관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Cho, 2011). 이

처럼 부모의 학습관여는 자녀들에게 외부에서 가해지는 심리적

인 압력으로 작용하여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부모의 

학습관여와 통제가 학업성취나 자아개념과 같은 지적, 정의적 

요인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부수적으로 학생들

의 학업 및 시험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자

녀들이 경험하는 학업관련 스트레스는 발달 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의 하나가 된다(Lee & Larson, 1996). 

Hong과 Lee(2012)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관심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습관여행동 또한 늘어난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녀가 부모의 학습관여행동 정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 때는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실패에 대한 두려

움보다는 내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함으로써 학업성취를 높일 수 있지만 부모의 

학습관여를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

히려 학업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심하면 학업소진으로 이어질 수

도 있다(Kim & Choi, 2011). 

  선행연구에 의하면,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부모로부터 학습

관여를 많이 받는다고 인식하기도 하고(Jo, 2015; Jung, 2009; 

Lee, 2015), 남녀 학생 간 부모의 학습관여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M. Han, 2013; Lee, 2013). 학년에 따라서는 학교

급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Lee, 2015),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부모의 학습관여 중 학업 진보 격려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고 나머지 요인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Jo, 

2015)도 있다. 생활수준의 경우, Lee(2013)의 연구에서는 생활

수준에 따라 부모의 학습관여는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Choo와 

Lim(2007), M. Han(2013), Jo(2015), Joung과 Kim(2008)은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여를 하며, 학업지원행동도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2.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이란 가족원 개개인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올바르고 적합하여 집단으로서의 가족

체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정도라고 정의한다(Jung, 2011; Yoo, 

2004). 건강가족적 관점(strong family perspectives)은 삶에 대

한 긍정적, 낙관적 관점으로 모든 가족은 강점을 가지고 있고, 

도전과 잠재적 성장의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한다. 가족의 

강점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강점을 찾을 수 있고 개발할 수 있으

며, 미래의 긍정적인 성장과 변화의 기초가 된다. 건강한 가족

에서 성장한 사람이 안정적으로 자신을 돌보고 건강한 가족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가족과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

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긍정적인 측면과 건강성을 개발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Yoo, 2001). 가족건강성의 이러한 관

점은 청소년기에 경험할 수 밖에 없는 학업스트레스를 효과적

으로 다루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Moon(2005)은 가족환경이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가족 환경 중 부모의 사

회 경제적 지위와 가족형태 및 어머니의 취업 여부 등 가족의 

구조적 환경보다 가족의 정서적 환경이 청소년의 행동에 더 많

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가족의 정서적 환경은 부모의 영향을 

받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간의 관계형성에 많은 영향

을 준다. Choi(1993)는 가족건강성이 청소년의 비행, 학업중단, 

부적응행동과 같이 드러나는 위기상황 외에 개인내적인 위기상

황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가족건강성은 성별, 학년, 생활수준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

데 성별에 따른 가족건강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

난 연구(Choi, 2013), 가족건강성의 하위요인 중 의사소통 및 

유대감에서만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높고 다른 요인과 전체 가

족건강성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Yang 

(2016)의 연구가 있으나 많은 연구(Cho, 2015; Jung, 2011; 

Kim, 2011; K. Lee, 2012; Lim, 2005; Nam, 2009)에서 남학생

과 여학생 간 가족건강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년

의 경우, Choi(2016)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 보다 가

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하였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Lim 

(2005)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높은 집단의 가족건강성이 높았으

나 Cho(2015)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학년에 따른 가족건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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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학년에 따른 가족건강성 수준은 연구

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생활수준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경

우,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의 가족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Byun(2009), Yun(2015)의 연구,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의 건강성을 높게 지각한 Choi(2013), Kim(2009), Lim(2005), 

Yang(2016)의 연구,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가족건강도

가 높다는 Kwon(2003)의 연구 등이 있으며, Kim(2011)도 생

활이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

루어져 가족건강성은 높다고 하였다.

3. 학업스트레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스트레스란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

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신체적 긴장 상태를 말한다. 청소년

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은 외모, 물질, 학업, 부모, 친구 등 

다양한데 그 중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학업으로 나타나며

(Jang, 2014; Jo, 2004; Lee, 2005;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1) 학업스트레스는 우울(Lim & Chung, 2009; 

Moon & Jwa, 2008) 뿐만 아니라 청소년 비행, 자살, 정신건강 

등 다양한 방향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Kang, 2004; Lim & Chung, 2009). Han(2012)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경우 생활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도 있다고 하였고, Chang, Kim, Auh와 Jung(2012)의 학업스트

레스 정도에 따른 생활습관 조사에서 학업스트레스 정도가 심

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흡연 및 흡입제 경험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과도한 학업스트레스가 

불건전한 생활습관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성공적인 사

회적응과 건전한 발달과업의 달성을 위해서 청소년 시기부터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루고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Ko, 2011).

  학업스트레스는 공부나 시험, 과외활동 등의 학업수행 및 성

취와 관련해서 경험하는 긴장이나 초조감, 걱정, 심리적 부담의 

상태를 말하며(Lee, 2007) 정규 학교 학업과 그 이외에 학교 또

는 과외학습 등 여러 교육활동으로 인해 경험하는 부정적 심리

상태를 일컫는다(Park, 2008). 특히 중학생 시기부터는 학업량

이 증가할 뿐 아니라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하여 성적과 시험, 

공부에 예민해지고, 성적으로 교사로부터 평가를 받으며, 친구 

간의 경쟁이 심화되므로 학교 내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A. Han, 2013). 

학업스트레스는 다양한 신체적･심리적･행동적 부적응을 초래

할 가능성은 있으나 학업 문제로 좌절되고 스트레스를 야기하

는 상황과 마주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정도에 

따라 학업스트레스가 주는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다(Park, 

2009). 학업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원 연구가 

활발히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성

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는 연구에 따라 상반한 결과를 나타내

는데 여아가 남아보다 학업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연구

(Back, 2017; Bae, 2009; Cho, 2005; E. Lee, 2012)가 있는가 

하면, Cho(2007), Cho(2014), Jeong(2011), Yoon(2013)의 연

구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학업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학 입시에 가까워져 학업에 대한 중압감이 많이 작용하고 부

모님의 과도한 기대심리로 인해 학원이나 과외 등의 문제로 더 

많은 학업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Jeong, 2011; 

Jeong & Kim, 2008). 생활수준의 경우, Bae(2009)의 연구에서

는 생활수준에 따라 학업스트레스는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Ryu(2010)는 경제적 어려움은 청소년의 학습 보충을 어렵게 하

여 학업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4. 부모의 학습관여, 가족건강성과 학업스트레스

  부모의 학습관여와 학업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

면, Jung(2009)은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와 학업스트레스가 유

의미한 부적상관을 가지며, 부모의 적절한 관심과 지도가 학생

들의 학업성취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Lee(2011)는 

부모가 자녀의 학습방식을 존중하고, 학습정보를 제공하며 바

람직한 조언을 할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낮아진다고 하였으며, 

Lee(2014)는 부모의 학습관여는 자녀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

을 미치는데 특히, 부모가 자녀의 학습 성과에 따라 자녀를 평

가하지 않고 문제 해결적인 태도로 학업행동을 검토해준다면 

자녀의 학업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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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Jeong(2014)도 부모의 학습관여는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에 영향을 미치는데, 민주적인 태도로 자녀를 인정하고 학습에 

관해 대화를 많이 하고 자율적인 선택권을 부여하는 기회를 많

이 줄수록, 또 자녀를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녀 당사자의 성과

에 대해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행위를 많이 할수록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를 의미있게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부모의 적절한 학

습관여행동은 많은 학습량과 진로선택 등으로 인해 학업스트레

스가 많아진 청소년들이 부모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더욱 안

정적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부모

가 학업정보를 제공하고 자녀의 학습방식을 존중하는 긍정적 

학습관여행동을 할 때 자녀는 학업에 열의를 갖고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학업을 수행하게 된다(Kim, 2008). 그러나 부모의 

학습관여는 학업스트레스에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상반된 

연구들도 있다. An, Oh와 Kim(2012)은 자녀의 학력 향상을 위

해 부모가 지나친 개입과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녀에게 부담

과 긴장으로 작용하여 학업스트레스를 높이게 된다고 하였고, 

부모의 학업에 대한 기대가 지나쳐 압력으로 작용한다면 이는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결과적으로 무력

감을 초래하게 된다(Park, 2006)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가 자녀의 학습에 관여할 때 자녀가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학

습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부모의 바람직한 학습관

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H. Kim, 2016).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습관여를 학습선택권 부여, 민주적 규칙 제공, 적정한 

성과 추구, 학업진보 격려, 학업정보 제공 등의 긍정적인 내용

으로 구성하여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

습 선택권 부여는 자녀가 공부할 때, 언제, 어디서, 무엇을 공부

하는가에 관해서 되도록 자녀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고, 민

주적인 규칙 제공은 자녀의 학습 규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규칙

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이다. 적정한 성과 추구는 시험 점수나 등수 등 자녀의 학습 성

과에 따라 자녀를 평가하지 않고 문제 해결적인 태도로 자녀의 

학습행동을 검토해 주는 것을 말하며, 학업진보격려는 자녀의 

학습관여행동이나 성적을 형제, 자매, 친구 등과 비교하지 않고 

자녀의 고유 맥락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학업정보제공은 효과

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한 방법이나 학습에 필요한 정보 등을 탐

구하고 모았다가 자녀가 필요할 때 제공하는 것이다(Lim, 

1998, as cited in Lee, 2011, P. 10).

  청소년 스스로가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은 청소년의 건강한 적

응과 발달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Lim, 2013). 가족건강

성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으나, 가족건강성이 청소년의 심리적 측면 및 학교생활적응 

등 개인의 적응과 발달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학업스

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Ko(2015)는 가정의 

건강성은 청소년의 발달과 스트레스 조절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고, Wi(2012)는 가족건강성은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스

트레스 대처행동 및 심리적 안녕감을 형성하는 변인이며, 건강

한 가족 관계를 통해 형성된 개인의 성격은 타인의 지지를 이끌

어내고 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여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형

성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Lim(2013)도 가족이 건강한 가

치관 및 신념을 공유할 때 청소년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노력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를 위

로하는 등의 효율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여 가족건강성과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자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광주광역시 소재 2개의 중학교 2, 3학

년 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 12월 2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실

시하였다. 질문지 470부를 배부하여 460부(회수율: 97.9%)를 

회수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을 한 15부를 제외하고 총 445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조사 도구

1) 일반적 특성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학습관여, 가족건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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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성별, 학년, 생활수

준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생활수

준의 경우, 상, 중상, 중, 중하, 하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나 분

석에서는 상과 중상을 ‘상’으로, 중, 중하, 하를 ‘중 이하’로 결

합하였다.

2) 부모의 학습관여

  부모의 학습관여는 Kim(2001)의 ‘부모의 학습관여’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Deci(1995)가 제안한 부모가 자녀의 학

습에 관여하는 네 가지 행동요인(공부 방법에 대한 선택권 부

여, 적절한 규칙의 민주적 제공, 학업과정에 대한 문제 해결적 

검토, 자녀의 학업적 진보를 격려)에 Lim(1998)의 학습정보 제

공을 추가한 후 중복되는 일부 문항을 삭제 통합하여 30문항으

로 재구성한 것이다. ‘학습선택권 부여’에 관한 6문항, ‘민주적 

규칙 제공’에 관한 6문항, ‘적정한 성과 추구’에 관한 6문항, 

‘학업진보 격려’에 관한 6문항, ‘학업정보 제공’에 관한 6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매우 그렇지 않다’에 1점에서 ‘매우 그렇다’에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학습관여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학습관여 척도의 각 하위영역 신뢰도는 

학습선택권 부여 .78, 민주적 규칙 제공 .74, 적정한 성과 추구 

.79, 학업 진보 격려 .73, 학업정보 제공 .83이었으며, 전체 문항

의 신뢰도는 .93이었다.

3) 가족건강성

  청소년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은 Yoo(2004)의 한국형 가족

건강성 척도를 요인 분석하여 4개 영역의 27문항을 구성한 

Lee(200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건강성은 가족존중 및 애

정,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및 유대감, 재정적 안정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매우 그렇지 않다’에 1점에서 ‘매우 

그렇다’에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이 건강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건강성 척도의 신뢰도는 .97이었다.

4)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는 Oh(1993)의 ‘학업스트레스’ 척도에서 학습

과 무관한 진로, 학교환경, 주위환경과 관련된 척도를 제외하고 

학습과 관련된 ‘학교학습’과 ‘과외학습’의 31문항으로 구성한 

Park(200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교 학업스트레

스와 과외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수업’, ‘성적’, ‘부모압력’ 등 

세 요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수업’요인은 숙제와 수업내용에 관

한 것이고 ‘성적’요인은 성적에 대한 부담과 경쟁의식에 관한 

내용이며 ‘부모압력’요인은 학업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와 평가

에 대한 내용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에 1점에서 ‘매우 그렇다’

에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많은 

것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는 .97이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퍼센트,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

고, t-test, Pearson의 상관관계,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을 실시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성별, 학년, 생활수준)에 따른 부

모의 학습관여, 가족건강성, 학업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둘째, 부모의 학습관여 및 가족건강성이 학업스트레스에 미

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 후 

Variables Category N(%) Variables Category N(%)

Gender
Male

Female
224(50.3)
221(49.7) Economic

Status
(n=441)

Upper  89(20.2)
Mid-upper 132(29.9)

Middle 194(44.0)
School
Year

2'nd
3'rd

123(27.6)
322(72.4)

Mid-lower  20( 4.5)
Lower   6( 1.4)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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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학습관여, 가족

건강성, 학업스트레스의 차이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학습관여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학습관여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먼저, 성별에 따라서는 학습 선택권 부여, 민주적 규칙 제

공, 학업 진보 격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부모로부터 학습 선택권, 민주적 규칙 제공, 학업 

진보 격려를 더 받았다. 학년에 따른 부모의 학습관여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학습 선택권 

부여, 민주적 규칙 제공, 적정한 성과 추구, 학업 정보 제공, 학습

관여 전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생활수

준이 ‘상’으로 높은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학습 선택권을 더 부

여하고 민주적 규칙을 제공하며 적정한 성과를 추구하고 학업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는 등 전체 학습관여 수준이 높았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건강성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Variables N
Provision of 

Learning 
Option 

Democratic 
Rules

Pursuit of 
Adequate 

Performance

Encouragement of 
Academic Progress 

Academic 
Information

Total

Gender
Male 224 3.46(.73) 3.50(.72) 3.34(.71) 3.45(.73) 3.19(.74) 3.39(.60)

Female 221 3.68(.66) 3.63(.68) 3.39(.73) 3.63(.71) 3.15(.87) 3.49(.59)
t -3.32*** -2.00* - .66  -2.59**   .56 -1.87

School
Year

2'nd 123 3.46(.77) 3.50(.76) 3.38(.86) 3.44(.77) 3.20(.82) 3.40(.70)
3'rd 322 3.61(.67) 3.59(.67) 3.36(.66) 3.58(.70) 3.16(.80) 3.46(.55)

t -1.93 -1.19 .16 -1.71 .47 -.89

Economic 
Status

Upper 221 3.67(.70) 3.66(.74) 3.50(.74) 3.57(.72) 3.30(.83) 3.54(.62)
Below the 

Middle
220 3.47(.68) 3.47(.65) 3.24(.68) 3.51(.73) 3.05(.77) 3.35(.56)

F 3.10** 2.73** 3.88*** .81 3.28*** 3.40***

* p<.05 ** p<.01 *** p<.001

Table 2. The Differences in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M(SD)

Variables N Family Strengths

Gender
Male 224 3.86(.74)

Female 221 3.84(.71)
t    .20

School
Year

2'nd 123 3.85(.80)
3'rd 322 3.85(.70)

t -.10

Economic Status
Upper 221 4.02(.69)

Below the Middle 219 3.69(.74)
t 4.79***

*** p<.001 

Table 3. The Differences in Family Strengths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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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과 학년에 따라 가족건강성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생

활수준이 ‘상’인 집단이 느끼는 가족건강성은 생활수준이 ‘중 

이하’인 집단에 비해 높았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차이를 살펴보면<Table 

4>, 성별, 학년, 생활수준에 따라 학업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3학년이 2학년 보다, 

생활수준이 ‘상’인 집단이 ‘중 이하’인 집단에 비해 학업스트레

스가 낮았다. 

2.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학습관여와 가족건강성이 학

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학습관여와 가족건강성이 학업스트

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에 앞서 부모의 학습관여, 가

족건강성과 학업스트레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5>. 학업스트레스에 부모의 학습관여(학습선택권 부여, 

민주적 규칙 제공, 적정한 성과 추구, 학업 진보 격려, 학업 정

보 제공)와 가족건강성이 유의한 부(-)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학습관여 중 ‘민주적 규칙 제공’과 가장 높은 상관

을 보였다. 

  부모의 학습관여와 가족건강성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

하였다. 회귀가정의 만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계수와 DW(Durbin Watson) 계수를 조사하였

다. VIF는 1.73～4.34로 10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

는 것으로 볼 수 있고, DW 계수도 1.90으로 2에 가까워 잔차 

간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 가정은 만족스럽다

고 볼 수 있다.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학

업 진보 격려(β=-.28, p<.001), 민주적 규칙 제공(β=-.27, 

Variables N Academic Stress

Gender
Male 224 2.35(.87)

Female 221 2.52(.81)
t -2.20*

School
Year

2'nd 123 2.59(.88)
3'rd 322 2.37(.82)

t 2.40*

Economic Status
Upper 221 2.35(.86)

Below the Middle 220 2.52(.82)
F -2.16*

* p<.05

Table 4. The Differences in Academic Stress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M(SD)

1 2 3 4 5 6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1. Provision of Learning Option
2. Democratic Rules .73***

3. Pursuit of Adequate Performance .69*** .75***

4. Encouragement of Academic Progress .55*** .76*** .55***

5. Academic Information .40*** .46*** .70*** .28***

6. Family Strengths .50*** .51*** .61*** .34*** .55***

7. Academic Stress -.41*** -.50*** -.36*** -.49*** -.26*** -.32***

*** p<.001

Table 5. Correlations Among the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Family Strengths, and Academic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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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적절한 성과 추구(β=-.21, p<.01), 가족건강성(β=-.11, 

p<.05)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은 

학업스트레스를 30% 설명해 주고 있다. 즉, 부모의 학습관여 

중 학업 진보 격려가 높을수록, 민주적 규칙 제공이 많을수록, 

적절한 성과 추구 정도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청

소년의 학업스트레스는 낮았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학습관여, 가

족건강성, 학업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보고,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학습관여와 가족건강성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학습관여는 학습선택권 

부여, 민주적 규칙 제공, 학업 진보 격려 등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가족건강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학업

스트레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부모로 부터 더 많은 학습 선택권을 부여받고, 적절한 규

칙을 민주적으로 제공 받으며, 학업 진보에 대한 격려를 더 많

이 받았다. Jung(2009)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습 선택권 부여, 민주적 규칙 제공, 적

정한 성과 추구, 학업 진보 격려 등의 학습관여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온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학업스트레스도 여

학생이 남학생 보다 높았다. 성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는 연구

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Back(2017), Bae(2009), 

Cho(2005), Chung(1998), E. Lee(2012)의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대체로 학교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가 지지된 반면, Cho(2007), Cho(2014), Oh와 Chun 

(1994), Yoon(2013)의 연구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학업스트

레스를 많이 느낀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남학생이 여

학생보다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이유에 대해 Cho(2007)는 남학

생이 공격성, 반항행동, 비행 등을 포함한 행동문제가 여학생보

다 많고, 집중력, 규칙수준, 대화능력, 인간관계 등에서는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장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

다. 또한 A. Han(2013), Oh(2013)의 연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

생간의 차이가 없고 비슷한 수준의 학업스트레스를 느끼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부모의 학습관여, 가족건강성, 학업스트레스의 

경우, 부모의 학습관여와 가족건강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학업스트레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중학교 2학년

이 3학년에 비해 더 높은 학업스트레스 수준을 보였다. 학교급

에 따른 학업스트레스의 수준은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높고

(Park & Kim, 2008),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 학교 급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한

다는 연구(M. Kim, 2016)나 동급학교 학년 간 학업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Back(2017), Bae(2009), Han 

(2017)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중학교 

2학년이 3학년 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한 이

유는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이 12월로 학년이 끝나는 시기이

므로 2학년이 고등학교 입시 준비가 시작되는 3학년으로의 진

급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생활수준에 따른 부모의 학습관여, 가족건강성, 학업스트레스

의 경우, 부모의 학습관여(학습선택권 부여, 민주적 규칙 제공, 

Variables B SE β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Provision of Learning Option -.13 .08 -.11
Democratic Rules -.32 .10 -.27**

Pursuit of Adequate Performance -.25 .09 -.21**

Encouragement of Academic Progress -.33 .07 -.28***

Academic Information -.11 .06 -.10
  Family Strengths -.13 .06 -.11*

  F=31.36.***  R2=.30  DW=1.90

* p<.05, ** p<.01, *** p<.001

Table 6. Examining Influence of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and Family Strengths on Academic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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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성과 추구, 학업 정보 제공, 학습관여 전체), 가족건강성, 

학업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

활수준에 따라 부모의 학습관여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Lee(2013)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나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

여를 하며, 학업지원행동도 더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들(Choo 

& Lim, 2007; Joung & Kim, 2008)에 의해 지지되었다. 또한 

경제수준이 상인 집단이 하 집단보다 전체적인 학습관여가 높

게 나타나고, 학습관여의 하위요인 중 적정성과 추구와 학업정

보 제공에서 상 집단이 하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Jo(2015)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처

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바쁜 경

제활동으로 인해 학업적 지원이나 지지를 잘 받지 못하게 되어 

교육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Jo, 2015; Joung & 

Kim, 2008). 생활수준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경우,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의 가족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Byun(2009), 

Yun(2015)의 연구,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의 건강성을 

높게 지각한 Kim(2009)의 연구,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가족건강도가 높다는 Kwon(200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월평균 수입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차이에 대해 Kim(2011)은 

생활의 안정으로 인해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져 통합성이 도모되기 때문에 평균 수입이 높으면 가족건강성

은 높다고 하였다. 생활수준에 따른 학업스트레스의 경우, 

Bae(2009)의 연구에서는 생활수준에 따라 고등학생의 학업스

트레스는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빈곤층과 비빈곤층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를 비교한 Ryu(2010)의 연구에 의하면 빈곤층 청

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비빈곤층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은 청소년의 학습 보충을 어렵

게 하고 이는 낮은 학업성취로 이어져 학업스트레스를 가중시

키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생활수준은 가족원들에게 여유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이 건강성을 유지하고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하며, 청소년의 학업에 따른 스트

레스와도 관련된 자원이 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학

업 진보 격려, 민주적 규칙 제공, 적정한 성과 추구, 가족건강성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 부모의 학습관여 중 학업 진

보 격려가 높을수록, 민주적 규칙 제공이 많을수록, 적정한 성

과를 추구할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업스트레

스는 낮았다. 이는 자녀의 학습방식을 존중하며, 학습정보를 제

공하고 바람직하게 조언할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Lee(2011)의 연구, 부모의 학습관여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

를 줄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Lee(2014)의 연구와 유사

한 결과이며, 부모의 학습관여 하위요인 중 민주 규칙 제공과 

학업진보 격려가 학업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나타난 Jeong(2014)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가족건강성이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영향 요인으로 밝혀진 

결과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가족건강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Kim(2008), Lim(2005), Nam(2009), Park 

(2006) 등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가족이 건강하면 스트

레스 요인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잘 할 수 있지만, 역기능일 

때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한 

Park(2012)의 주장처럼 가족의 건강성 수준은 과중한 학업에 

시달리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

다.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를 낮추는데 부모의 직접적인 학습

관여가 더 영향력이 있었으나 가족건강성이 학업스트레스 영향 

요인임이 드러난 결과를 통해, 청소년기는 발달특성상 성인기

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적응을 위해서는 가족의 영향력이 여전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에 부모의 학업 진보 격려와 민

주적 규칙 제공, 적정한 성과 추구와 같은 학습관여가 영향을 

미쳤다. 부모들이 자녀의 학습에 효율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

모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함을 보여준 결과이다.

특히 학업 진보 격려는 학업스트레스와 가장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가 자녀의 학습 행동이나 성적을 친구

나 형제나 자매들과 비교하거나 절대적인 수치에 따라 평가하

기 보다는 자녀가 이전보다 향상되거나 노력을 다한 경우 적극

적인 격려와 칭찬을 통해 자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학

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자녀와 학습 관련 규칙들을 정함에 있어, 규

칙의 필요성과 규칙으로 인해 발생할 결과에 대해 대화를 나눔

으로써 자녀 스스로 규칙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노력을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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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학업 수행 과정과 결과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 자녀의 학업 관련 사항을 결정할 때 

가족회의 등을 개최하여 자녀를 참여시킴으로써 자발적인 학습 

행동을 꾀해야 한다. 더불어 청소년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가

족회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을 공유하는 가족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을 구상할 때도 

가정에서 민주적 규칙을 세우는 방법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녀의 점수나 등수 등 학업 성과에만 집착

하지 말고 문제해결적인 태도로 자녀의 학습과정을 검토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청소년기는 대학 입시와 진로 선택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수행해 가는 시기이므로 부모는 보다 적극적으

로 청소년 자녀의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하고 책임 있

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가족건강성은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다. 

가족 내의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가족원간의 유대감이 높으며 

가족 내에서 문제해결 능력이 있고 서로 존중하고 애정이 많은 

건강한 가족일수록 그 가족의 구성원은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는 가족과의 건강한 관계가 학업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이

다. 따라서 학업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는 학생들을 상담하거나 

교육을 할 때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관련된 환경 등을 구체적

으로 탐색하여 청소년이 학업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는 자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의 건강성 수준은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환경이 아닌 가족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

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청소년도 가족의 일원으

로써 가족 간 의사소통, 유대감 증진, 애정과 존중, 역할공유 등

을 통해 가족건강성을 강화시키는데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학교 교육이나 사회 차원에서도 가족의 건강성을 도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홍보가 필요하리

라 본다. 특히, 가정 교과는 교육과정 내용 요소에 ‘변화하는 가

족과 건강가족’, ‘가족 관계’, ‘가족의 의사소통과 갈등 관리’ 등

이 포함되어 있어 가족건강성 구성요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과이다. 가정과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가족의 건강성을 진단

하고 청소년 입장에서 개선점 혹은 노력할 점 등을 성찰하는 과

정을 통해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는 가정의 생활수준이 높은 경

우에 낮았다. 가정의 생활수준이 높은 경우 부모의 학습관여도 

높게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생활수준은 부모의 

시간적, 경제적 여건과 관련되므로 학업 관련 선택을 보다 수월

하게 해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생활수준이 

학업스트레스의 차이를 만들지라도 생활수준과 상관없이 학업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

여, 이를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표본 설정에 한계

가 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2개의 중학교 2, 3학년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청소년에 대한 

내용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

구에서는 측정 대상 지역을 보다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습관여와 가족건강성을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변인으로 보았으나 학업스트레스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는 학생 개인적인 특성과 학교 및 사회적인 요인들을 포함한 포

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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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학습관여, 가족건강성, 학업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보고,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와 가족건강성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부모의 바람직한 역할과 건강한 가족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

의 학업스트레스 감소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학습관여는 학습선택권 부여, 민주적 규칙 제공, 학업 진보 격려 등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가족건강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학업스트레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부모의 학습관여, 가족건

강성, 학업스트레스의 경우, 부모의 학습관여와 가족건강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학업스트레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생활수준에 따른 부모의 학습관여, 가족건강성, 학업스트레스의 경우, 부모의 학습관여(학습선택권 부여, 민주적 규칙 제공, 적정한

성과 추구, 학업 정보 제공, 학습관여 전체), 가족건강성, 학업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학업 진보 격려, 민주적 규칙 제공, 적정한 성과 추구, 가족건강성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은 학업스트레스를 30% 설명해 주고 있다. 즉, 부모의 학습관여 중 학업에 대한 진보를

격려할수록, 민주적 규칙을 제공할수록, 적정한 성과를 추구할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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